
 

 

PRESS RELEASE                                                        배포일자: 19.02.22 

[본 보도자료는 공시사항으로 공시확인 후 기사검토 부탁 드립니다] 

옵트론텍, 2018년 하반기 멀티카메라 수요영향 호실적 견인 

2018년 연결 매출액 1,436억원, 영업익 132억원 달성 

▶ ‘18년 하반기 주력 아이템 별 수주가속화로 실적개선 ‘뚜렷’ 

▶ 향후 멀티카메라 트렌드 및 전장, 3D센싱 카메라 등 전방시장 다각화로 제2의 도약 

  

<2019-02-22> 옵트론텍이 지난해 하반기 뚜렷한 실적개선으로 2018년 실적선방에 성공했다. 

 

3D 광학솔루션 선도기업 옵트론텍(082210, 대표이사 홍사관, 임지윤)은 22일, 공시를 통해 

2018년 연결기준 매출액이 1,435억7,900만원, 영업이익은 132억3,100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전략거래선의 주력모델 판매부진이 영향을 줘 실적이 다소 주춤했지만, 3분기부터 

주력 아이템인 멀티카메라, 광학렌즈 수요 급증에 따라 실적만회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옵트론텍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은 한마디로 상저하고(上低下高)이다. 상반기 

전략거래선의 주요모델 판매 부진이 광학필터 수주감소로 직결됐지만, 하반기 들어 주력제품 및 

차량용, CCTV 렌즈 제품 등 신규 포트폴리오 매출 다변화로 실적만회에 성공했고, 2019년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옵트론텍은 하반기에 외형성장과 질적성장을 동시에 이루며 상반기 부진을 만회했다. 

특히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호실적을 기록한 3분기와 비교해도 각각 17%와 53% 급증하여 

재도약에 성공했다. 이로써 하반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집계하면 매출액은 약 775억원, 

영업이익은 84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중 하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비중이 각각 54%, 63%로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됐다. 

 

이에 대해 옵트론텍 홍사관 대표이사는 “2018년은 재도약 원년을 향한 준비기였던 만큼 

2019년에는 주력거래선에 광학필터 신제품을 집중 판매하고 글래스렌즈 신시장 개척 및 3D센싱 

분야 진출을 통해 실적 향상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옵트론텍 2018년 상/ 하반기 실적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2018 

상반기 하반기 

매출액 66,086 77,493 

영업이익 4,821 8,409 

 

< 옵트론텍 2018년 실적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2018 2017 

매출액 143,579 154,613 

영업이익 13,231 17,112 

당기순익 2,155 6,935 

  

* 해당 결산자료는 감사 전 자료로 변동 있을 수 있음 

 

                        

 

 

 

 

 

▣ 자료문의 : 옵트론텍 양승대 이사 (031- 8038-4720)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2-6011-2000 #120)/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2-6011-2000 #121) 


